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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송축할 순례의 시간을 흔rol역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녹 2:28-32)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강림절과 성탄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 
세주의 탄생과 그의 오심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메시아 오실 예언’ 이라는 주제로 드 
려지게 된다. 제2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라는 주제로 구세주의 고난을 다루게 
되는데 ， 바하의 성 마태 수난곡과는차원이 다른묵상적이며 최후승리를 예시하는수 
난을 보여준다. 특히 ‘부활에 대한 확신’ 이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되는 제3부에서 마 
지막 합창 할렐루야는 부활의 기쁨을 상정하고 것으로 부활로 시작하여 이 부활이 모 
든 인류에게 확장되는 대 역사를 찬양하며 옹 인류가 화답하는 아멘으로 끝난다. 
이번 연주를 위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400여명의 찬양대와 60여명의 오케스트라 

가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에 몰두에 왔었다. 이번에 드려지게 될 메시아 연주를 통해 
서 모든 이들이 시므온처 럼 주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에 넘쳐나는 심 
령들로 변화되도록 소망함으로 기도하자. 

일꾼 임명석 주일 4부 예배 후， 본댐l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 
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 ,38) ,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일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 

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케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 

게 하려 하심이라" (롬 15:16) , 

이번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게 될 일 
꾼 임명식을통해 무엇보다도하나님의 
나라를 구송}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신 
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대한다. 일 
꾼들의 마땅한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성경의 교훈대로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 
는 일꾼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성령께 
서 베푸시는 권능이 주님 의 이름으로 
세워지는모든 일꾼들 위에 충만하도록 
다함께기도하자. 

훌뿔뿔 어l수 그리스도의 가르첨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저는사람을주의하라는말씀을나누고 싶습 
니다. 시편기자는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 
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 
해야 된디눈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악인의 조언을 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사이에죄인의 길에서게 됩니다.그리고결국은심판을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분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 
은 양들의 생명을 해치는 이리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악인들은 말은 그힐 듯하게 
할지 몰라도 그들의 열매는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은 양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핸 
문은멸망의문입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 

의 길， 심판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분별 없이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깨어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홀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생 
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야 되겠습니다 (차병준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내년부터 주일에 햄해지는 춰사 금지 (12월은 유예 기간) 

위원장협의회 및 당회 결의 

2001년부터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이곳 저곳에서 벌어진 취사로 인하여 성도간에나 학생과 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먹는 문제는 고린도교회에서도 성도간에 편당 
을 만들었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한 몸 
을 이루기 위해 실시했던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엄중한 질책을 했고， 속히 고칠 것을 권변하였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 
니 ，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 
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 
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7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 
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 
지 않노라「’ (고전 11:18-22) , 

처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다보면 배고픔과 시장기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국수를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함께 공동의 식사를하는의미가담겨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주님께 톰과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 
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취사 금지에 모든 충현의 성도들 
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한편， 교회의 일꾼들이 봉사를 위해서 국수 
를먹을수 있도록，봉사하지 않는성도들은 이러한점을배려해 주시기 바란다. 

연말연시에 행해지는 교회안의 모임에 대한 소고 
의미있는교구협의회 

어떤 교구에서 마지막 교구협의회 때， 한푼도 없이 각 전도회총회를 치르기로 결 
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예년의 경우에는 많은 잔액이 남아서 총회 때 사용할 금 
액을 설명하곤 했었는데， 이번 협의회 때에는 전도회 결산서의 잔액이 0원， 3168 
원， 240원， 6332원 퉁의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총회 때 시~용해야 할 
금액이 전혀 없어서 민망하기도했지만，전체의 분위기는참으로감사와기쁨이 있 
었다고 한다. 그것은 한달 전에 교구 전도회연합회에서 각 전도회의 총회시에 제 
공하는 선물을 없애고， 모든 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이며， 모든 이월금과 금년도 밀 
린 회비들을 거두어 강동구 내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로 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으로， 구청을 통해서 105 가정을 추천 받아서 쌀 20kg 
l포와 라면， 그리고 담근 김장 김치를 박스에 포장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한달 여 기간동안 김장을 담그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배달하는 일에 모든 전 
도회원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을 지출하느라고 모든 돈 
을 다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람 
이 없이 감사함과자원함으로행한 이 일이 시원함과함께잔잔한감통으로다가왔 
다고 한다. 그 교구는 금년도 전도회 총회를 한 푼없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마음만큼이나 풍성하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나 
누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는 한 해의 수고와 새로운 다짐을 위해 많은 모임을 가지 

게 된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마음괴는 관계없는 모임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가 있는 분명한 목적과 실천이 
이루어지는모임이 되도록서로격려하고한마음이 되길 기대하자. 

| 오늘찬짧빼후본없|서특별~직회가있습니다 I 

2αm년도 쩌16차악습셰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자。-人」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 유O써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2월 17일 15‘00-15:50 (김인식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307호 (이홍성목사) 314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 50 장소 장소 

1 2월 24일 
찬앙예배 성인 학습 1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릴리흘) 

(주일) 세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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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Greatest Discovery 

(Ephesians 3:1-7) 

“ In reading this ,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 •....... ......................•.................... •...•....................... ..........•........................... 

I、au1 was a happy ma n! E ven 

... thou gh he was impri so ned in 

Rome, under the terrible persecution of 

King Nero, he was able to rejoice. 

How is it possible for such a man to be 

so joyfully content? There’s only one 

a nswer : he found the g rea tes.t 

di scovery! He fo und faith in Jesus 

C hri st! No o ne , no matte r how 

accomplished an actor, can show true 

delight in sll ch dire c ircumstances 

without hav ing found the g reates t 

di scovery. Look around you and see 

the kind of people th at despair in 

hardship and the kind of people that 

have delightful peace in spite of it. 1’d 

venture to say that everyone you find 

with gladness in their hearts, in the 

midst of suffering, wiU be a Christian. 

Look at Paul , he was a Jewish man 

who was hated by most Jews, for that 

matter, most Romans hated him too. 

He had a lot of different people who 

wanted to kill him . He was j ail ed 

because. of the ir hate . Nonetheless , 

Paul was one of the happiest men on 

the face of thi s earth . Why? Because 

he was given a great privilege. He was 

imprisoned because of Jesus Christ. 

He suffered fo r the sake of God ’ s 

gn‘ace.‘ 

Paùl definitely had two different 
addresses, one for the jail and one for 

heaven! NOlm al people saw him as a 
prisoner of Rome, but Paul said that he 
was a prisoner of Jesus Christ, “ For 
thi s reason 1, Paul , the pri soner of 
Christ Jesus." He never thollght of 
himself as a prisoner of Nero’s, only a 

prisoner of Jesus Christ. Even thollgh 
he was j a iled , he never ex pressed 
sorrow 0 1' distress. He looked at hi s 
situation as a pri vi lege ! How about 
yO ll my fri e nd ? Whe n yO ll face 
suffering for Jesus Christ, when you 

get insulted because of Jesus Christ, 
when you lose money becallse of JeSllS 
Christ, at that time, are yOll thinking 

you are a prisoner of JeSllS Christ? Are 
yOll thi띠이ng yOll are a winner, like yOll 

have victory? 

From today ’s Bible verses , Paul 

tells us that he di scovered the greatest 
thing, the revelation of God, the secret 
of God! The secret oflove, mercy, and 

grace was transferred into his heart by 
God. The “ ste ward ship of God ’ s 
grace" was g ive n to him by God . 

Jeslls came to Palll and changed him 

from a sinner to a minister of God ’s 
Word. JeSllS not only came to Him, but 
sent Him into the Gentile land to share 

God ’s seéret. Now, all hllmans can be 
forg ive n of sin and become God ’s 

children. 

From today's Bible verses, 
Paul tells us that he discovered the greatest thing, 

the revelation of God, the secret of God! 

The secret of love, mercy, and grace 

was transferred into his heart by God. The 

“stewardship 0/ God's grace" 

was given to him by God. When Paul met 

Jesus Christ in Damascus, he experienced the 

wonders 0/ God's secret. He was called 

to proclaim that secret to Gentiles, 
not Jews (see Gal. 2:7). He shined 

Jesus Christ's light into the darkness ofthe 

Gentile 's place. 

Wh e n Pa lll met JeS ll S C hri st in 
Da masc us, he ex peri e nced the 

wo nde rs of God ’ s secre t. He was 

ca ll ed to proc la im th at sec re t to 
Gentiles, not Jews (see Gal. 2:7). He 
shined Jes ll s Christ’s li ght into the 
darkness of the Gentile’s place. From 
where the power of Satan thrived, Palll 
brollght in the power of God. The 
Gentile ’s place changed dramatically 
to a place of forgiveness and holiness 
It became sanctified by trllst in Jeslls 
Chri st. Look at Acts 26: 18, “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llrn from 
darkness to li g ht a 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 th in Me." Amen! 

Before Jes ll s , Ge ntil es hardl y 

ex isted in front of God. The Greeks, 
the poplllar Gentile nation, were so 

prolld of themselves that they thOllght 
a ll other peopl e were stllpid . The 

Jewish people also took great pride in 
themselves , and thOllght all Gentiles 
were st llpid . Bllt llnde r the c ross 
everybody is eqll a l, both Jew and 
Gentile. This is what Palll discovered 
in Clu'ist, “ that the Gentiles are fe llow 
heirs and fellow members of the body, 
.and fe llow partakers of the promise in 

C hri st JeS ll S thro llgh the gospe l. " 
Before Jeslls, Palll thOllght onl y the 

Jews wOllld rule, “ For the nation and 
the kingdom which will not serve 'you 
will peri sh, And the nations will be 
lltte rl y ruined" (Isa. 60:12). After 

Jes ll s, Palll llnderstood that only 

Israel’ s God was God, and He was 
available to all people who believed in 

Christ (see Isa. 45: 14). 
Every nation has its wall of pride. 

They think they are better than other 

nations. All nations have their own 
world vision, and their vision is the 
right vision in comparison to anyone 

else ’ s. Actllally, the nations of thi s 
world are in a cllltllral prison, confined 
llnder the terms and conditi ons of 

moral law. None rea니y thinks that 
God ’s special grace is for everyone, 
every nation, every SOll l. Palll fOllnd 

thi s great di scovery. That’ s why he 

boasted, “ 1, Palll, the prisoner of Chri st 

JeSlls for the sake of yOll Gentiles" (v. 
1). Palll wrote boldly on some p이nts 

to remind llS of the grace which was 
g iven to him f rom God (see Rom. 
15: 15). WithOll t Palll , these wonderflll 
words cOllld not expand. Right now, 
wi tho llt Jes ll s, withollt Chri sti ans , 
these words cannot spread to the ends 

of the earth. 
Palll received a revelation, “ that by 

revelation there was made known to 

me the mystery", a lIni versal revelation 

which is God’s grace. God showed to 
him thi s trllth and beallty. Pa lll 
ex per ie nced i ts a weso m'e powe r. 

That’s why he proclaimed this gospel 
Amen! He became an agent of God. 
He had to do some very hard, dirty, 
and dangerolls work. WithOllt Jeslls, he 
wO llld have been a very, very sad 

person. With Jeslls, he was able to be a 
very, very happy person. He look at his 

work as the best kind of work. He 

tallght and preached God’s grace llnder 
some of the most trying circllmstances 
He jo ined Christ’ s sll ffe ring in all 

ki i1ds of service to God ’s kingdom. He 
never thOllght it was easy. He knew 
that this way involved many hardships, 
bllt he also knew that aU the hardships 
he encollntered, all the sllffering he 
faced was a privilege in ChJ.ist. 

Tomorrow is Chr istmas Day, and 

today is Chri stm as Eve , my dear 
friends, what have yOll found to be the 

greatest thing in thi s world? 1 hope 
yOll, like Palll , have found the greatest 
discovery.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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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진정한행복을누렸던바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록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로 인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는 기 

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대답 

은 이것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 

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없이， 아무리 연기 

력이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 매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로 기쁨을 보 

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 

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거움 

으로 가득한 평강의 사람들을 바라보 

십시오. 저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감 

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한사람으로서 오히려 

통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 

을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에게 

도 똑같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여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말한 -

모든 자들의 시기와 미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바울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행 

복한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 그 

럴까요? 그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투옥되 

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 

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고난을받은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던 바울 

바울은 확실하게 두 개의 다른 주소 

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감옥이었 

고， 다른 하나는 하늘이었습니다! 일 

반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죄수로만 보 

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 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코 네로의 죄수로 여기 

지 않았으며 , 오직 예수의 포로로 생 

쭈낀흥헌 

다옴 추 설교 

위대한발견 

(웹 3: 1-7)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랴” 

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투옥되었지만， 

그는 결코 슬픔이나 고뇌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특권이 

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 

난에 직변하고， 모욕을 당하며， 재물 

을 손해보게 되는 그 때에， 여러분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생각하 

십니까? 참된 승리를 얻은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밀을 깨달았던 바울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 바울은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데 ，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계 

시가하나님에 의해 그의 마음에 옮겨 

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 

륜’ 이 하나님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지 

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 

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비밀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었습니다(갈 2:7) , 결국 

바울은 이방 세계의 영적인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세력이 가득한 곳으로 

부터，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왔 

습니다. 이방의 세계는 드라마틱하게 

용서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 

로 신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것을 이 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 

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예수는 바울에게 

오셨고， 그는 죄인의 신분에서 변화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는 바울이 단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 세계에 나누어주기 위해 그를 보 

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 

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하냐닝 되섬을 

깨달은바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방인 

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 

가 어려웠습니다. 인기 있는 이방 민 

족인 헬라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매우 

교만했는데，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은 어리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대 

백성 또한 그들 스스로 커다란 자부심 

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이 

방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유대인이 

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등합니다 이 

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 

견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 

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 

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 

라" (엠 3:6),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 

시기 전，바울은 “너를섬기지 아니하 

는백성과나라는파멸하리니 그백성 

들은 반드시 진멸되 리라" (사 60:12)는 

이사야의 예언을통해，오직 유대인들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 

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 

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 45: l4) 

예수의 일을 자랑했던 바울 

모든민족마다지존심의 벽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 

니다.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의 세계 

비전이 있고， 그들의 비전은 그밖의 

어떤 다른 민족의 비전과 비교할 때 

독자적인 비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계의 민족들은 문화적인 감옥에 갇 

혀 있고， 도덕에 의해 부여되는 주제 

와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 

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모든 영흔들을 위 

해서 존재한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랑하는 이유입니다(1절) , 바울은하 
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 어떤 요점 

을 대담하게 기록하였습니다(롬 15:15 

을 보십시오) , 바울이 없었으면， 이처 

럼 놀라운 말씀은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께서 이 땅 

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 

파될수없을것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재웠던 바울 

바울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이며(엠 

3:3) , 보편적인 계시로써 하나님의 은 

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리와 아름 

다움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은계시에 의한경이로운권능을경험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 

하고 다녔던 이유입니다. 아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매우 어렵고， 수치스럽고， 위험 

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그는 아주 비극적 이 

고슬픈사람이었을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 

고로 훌륭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 

는 어떤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음질치면서 감 

당해야하는모든수고와섬김을 예수 

의 고난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러한 것들에는 많은 곤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어려움들과 부딪혀 싸웠으며， 그 

가 직면했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 

에서는 일종의 특권이었음을 느꼈습 

니다. 

당선이 발견한 가장 워대한 것은 
무엇엽나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 성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 

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 

해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시길 바랍 

니다. 아멘!닝 



잉 2000년 12월 1 7일 후 :lt 추혀 ,- 0_ 

땅끝까지 

우간바사역을마치고 

으로 인해 질병도 많이 발생합니다.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고통 중에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인 캄 

팔라는 우리나라의 소백산 높이(1，300m)와 비슷한 

높이이고낮과밤은서늘하며 한낮에는무더운편입 
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주식으로 뽀쇼(옥수수 가루 

를 삶은 것인데 우리나라의 백설기와 모양이 흡사합 

니다)와 빔(강낭콩과 비슷함) , 마또께(삶은 바나나) 
를 주로 먹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RTC (Reformed 

Thelo lgical College)신학교는 캄팔라의 외곽에 있습 
니다. 신학과， 음악과， 유아교육과로 이루어졌으며 학 

생은 150명 가량 됩니다. 일곱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신학교의 교수， 행정， 선교사 자녀 

학교의 일로 사역을 합니다. RTC학생들은 우간다 근 

1년 동안의 ‘우간다 사역’ 을 마무리하며 보고드립니 
다 

처의 케냐와 수단， 르완다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며 학 
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비 대신 일을 하는 등 열의 

와 헌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 RTC 도서관 사서 작업 
과신학교의 행정，거리전도사역을 하였습니디. 

단기평신도선교사 이 순주 

어 밤에 구걸을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아이들이 몰 
려들게 되는데， 한결같이 손을 입에 대고 있고또는물 
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물병을 입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 
어 보았더니 바로 본드를 입에 대고 하루종일 이렇게 
환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뺏어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다고 합니다 마음 한 구석 에 안 
타까움과 아픔을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 
다 이렇게 거리전도사역을마치고다시금트럭을타 

고 돌아오는 길 또한 찬양이 넘쳐 흘러납니다. 때론 영 
어로 우간다어로， 서투른 한국어로 서로가 하나되어 찬 
양하며 오는 길은 정말 기쁜 시간들이랍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기도로 마친 후 서로 “Gocid 

night!" 포옹을 하며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가게 됩니 
다. 거리 빈민전도를 나가게 되면 이들이 먼저 알아보 

고 포옹해 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들과 또한 부 

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그리고 RTC의 신학 
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토양이 
기름진 나라입니다.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바나나 

나무와 한국에도 있는 고구마， 감자， 콩 등 여러 가지 
곡식들이 많이 자랍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처 
럼 이들도 뿔이 엄청나게 큰 소를 가장 중요한 재산으 
로귀하게생각합니다 남자가결혼을하려면소를 7마 
리 이상 주어야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 

인이 한 명이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발병도 많지요. 우간다는 영국의 영향으로 성공회가 
주로 였지만 지금은 힌두교 · 천주교 · 불교 · 이슬람 . 
제칠 안식일과 각종 미신들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 
다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모슬렘으로 북 

쪽에서부터 강력한 물질공세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 
니다. 빅토리아에는 풍부한 어족도 있는 반면에 오염 

이곳 학생들중에 토요일이면 거리전도를 나가는 학 
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 이들과 
함께 거리빈민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토요일 저 

녁이면 트럭에 밥과 빔 소스를 실은 뒤 다같이 모여 찬 

양과기도로준비하고캄팔라의 외곽거리의 빈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트럭 뒤에 타고 포장이 안된 길을 가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만 이곳의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은 계속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심한 문 
둥병자를 보고 거부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다행히 그들의 질병이 보이기보다는 

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 
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뒤에 읍식을나누어주게 됩니다. 

1년 동안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을 보 
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며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l틀킹훌E훤훌훌~.ftl센μl 

이곳에서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에이즈 

로 혹은 말라리아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오갈데 없 

·h바~IPJr:률과II 

선교기도회 및 겨울단기선교 전체모임 

가. 일시 : 12월21일(목) 오후6시-9시 
나. 장소 , 만나홀， 베다니홀， 메추라기홀 

다. 대상 . 선교위원， 실행위원 및 
겨울단기선교참가자전원 

소충환만남 영의어머님께 

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높으신 연 

세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녀가시는 
어머님 ! 그리스도의 변치않은 사랑 가 

지고 오섬에 당선을 마중하러 나가기 
전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맞아 말씀 듣고 또한 돌아기사는 발걸 

음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행 
함을 보아온 저인지라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사랑 

에 본을 받아 동료들에게 턱을 끼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을 실천할 때 더욱 밝아지 
는 동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자신도 
더욱 변화되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1994년 가을， 
저의 남편은 건 
강진단을 받기 
위해 영동 세브 
란스 병원에 입 

원하였습니다. 
그당시제남편 

은 2인실에 입 

원해 있었고，그 

옆에는 지금 권 
찰이신 김순희 
씨의 남편이 입 

원해 계셨습니 
다. 우리가오기 
전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던 병실이 제 남편을 

찾아온방문객들로갑자가 시끌벅적해 
졌습니다. 그로 인해 옆에 입원해 있던 

김순희 씨 부부와는 자연히 언짧은 관 
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같이 시 

간을 보내며 대화가 오가자 금방 친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부부에 

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고， 마음의 평 

안함이 있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 경 자 (집사， 7교구) 

누워 계시는 아주머니 남편의 병도 예 

수님을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제 남 

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그때만은 나를 도와 같이 김순희 씨를 
전도했습니다. 의외로 김순희 씨는 쉽 
게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 

고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김순 

희 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권찰 
의 직분도 받았고 그녀의 남편 김영경 
성도님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 열심 
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짧은 순간에 전도할 수 있었던 것 
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 
다. 주님을 열심히 믿지 않던 남편조차 

도 저를 도와 전도하게 한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두불가능한 일이었으 
리라생각됩니다. 

지금도제 남편은 그떼 
일을 이야기하면 껄껄 웃 

으며 기뻐합니다 한생명 
이 천하보다귀하다고하 
신주님，한 가정이 주님께 

로돌아오게하신주님，정 

발감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케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 

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사 55:10).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 

님 아버지， 저의 속에 있는 영혼을다해 
주님의 성호를찬양케 인도하시니 감사 
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 
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 
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 
럼， 비록 저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있 

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이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의 어머님!지난 4년동안나는이 죄 
인의 눈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러 
나 4년 지난후의 지금나의 눈은사랑 

/ 

F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종， 

영의 어머님의 교정사역에 은혜를 더하 

여 주셔서 건강하신 모습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흘리시는 땀방울을 기억하시 
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어머님께 임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의 아들 다짐하옵기는 더 부단히 노 
력하여 귀한 열매를 맺도록 정진하겠습 

니다. 다음 만나는 날까지 기도와 아름 
다운 소식만이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어머님 건강 지켜주시길 믿사오 
며 기도로 영의 어머님께 문안드립니 

-/’t 

다.아멘 

전주에서믿음의아들이 
영의 어머님께 올립니다. 



저1 607호 추만흥헌 2000년 1 2월 1 7일 @ 

푸르른 이야기 - 청년 1부 

‘아름다운만남’ 

어느날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간충 
현’ 에서 기자로 봉사하는 친구인데 누구에게 글을 부 
닥할까 생각하다 내 생각이 문득 났다면서 주간충현 
을통해 어쩌면 잃어버린한 영혼을구원할지도모른 

다며 기도해줄 테니 부담없이 쓰라는 친구의 말에 저 
는 알겠다고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 
생각이 나케 하셨을까요? 

이 영 아 (청년1부 ， 74동기) 

‘밀알의 밤’ 이었습니다. 

인간의눈은볼수없지 
만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 
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 
는맹인 언니들，들을수 없 
고말할수없지만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손짓으 
로 주님을 찬양하는 농아친 
구들， 자신의 손으로 박수 

를 치지 못하고자신의 발 

Q 만명 글 ·그림 / 김범헌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해보다도 더욱 깊이 느끼 며 27살의 한 해를 마 

무리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전만 해도 꼼짝도 할 수 없 
었는데 지금은 참 잘도 걸어다닌답니다. 
저번주토요일 예전에같은부서에서 봉사했던선 

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 

니다. 침술원을하시는 맹인 집사님께서 결혼식에 오 

시고 싶으신데 안내자가 없어서 저에게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 집사님은 제가 허 리 아플 때 기도해 
주며 돈도 받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던 고마운 분이 
셨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이 겹쳐서 집사님 댁에 

조금늦게 도착했습니다 집사님을모시고가띤서 마 

음이 급한 나머지 여기저기 부딪치고 실수 연발이었 
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무런 불편함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 돌아오는 길 
에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고. 태어나서는 부모님 ， 성장해서는 인생의 반려자， 
그리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 

로 걷지 못해 자신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감사찬양 드리는 지체 장애인들， 
어눌한 말소리 같지만 가진 모든 것으로 춤추며 주님 
께 찬양하는 너무도 맑고 예쁜 정신 지체인 친구들 

이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어쩌면 

내일이 아니기에 귀찮아 할 수 있지만 기꺼이 감사함 
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원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과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장애인에 

게도 복음을 전해 달라는 맹인 형제님의 말 우리 

교회 사랑부와 에바다부， 사랑하는 대학부 아둘람 친 
구들을 생각하며 제게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주님 
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구냐 큰 자 도PI 원야고. 돈 빨| 웰t고. 

앤수는 경제논리를 띠르지 않있:XI. 

01혼 야홉올 님겨 두고 잃은 양한 D~를 찾아갔지. 

L좀 그걸 I흡 수 없옐까. 

뺨는 A댐옳 껴XI 않딴L 

무석한야후톨훌 훌려다가 동행었짜L 
색홉 

주님과의 만남은 저에게는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케한 ‘아름다운만남’이었습니다 

때때로 저의 이기적이고 연약함으로 제대로 사랑 
을 나누지 못했던 만남들. 그러나 저를 여전히 사랑 

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예비해 놓으신 만남들에 제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기도합니다. 

어제 저녁 주님께서는 제가 가끔 잊고 있었던 그러 

나 제게 너무도 소중한 만남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 
게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 
복음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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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당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에 대 

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 
창11:31에서 갈데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 

에서 거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끄} 하였으나 하란 
까지만간것은그들의 씨족과동일문화권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 
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씨족과 통일 문화권을 벗어나면 죽음의 위협 
이 항상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간 것 
으로보입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 

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네게 지시할땅으로가라. 내가너로큰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1-2) 

사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브라함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이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자 그약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을 향해서 내 
려갔으며， 자신의 부인 사래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 
래를 취할까하여 사래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 
실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케 됩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어 창 
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똑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결국 사래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데 ， 여치서 기막힌 사건이 일어 

나게 됩니다 하단님이 애굽 왕을 치션서 그 집에 큰 재앙이 있게 하십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래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합니 
다. 그러나 그 집에 일어난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해를 입 
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애굽 왕 바로는 
뼈저리게느낀것으로보입니다 그당시의애굽은문명적으로따라올문명 
이 없었고， 가장 앞서 나기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왕의 권력은 모든 것을 가 
질수있는권력입니다 그애굽왕바로에게해를끼칠수있는것은아무것 
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래와 함께 보내면서 모든 소유 
물을 함께하여 애굽에서 보냄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성앙이 자라기 시 

작합니다. 룻이 외형적으로 좋은 소돔을 향해서 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 

속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신앙을 보여줍니다(창 13:18). 근동의 네 왕이 소 
돔을 치고 룻을 사로잡아갔을 때 ，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자신의 가신 삼백십 
팔명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룻과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 
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 
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창 14:18-2이. 예전의 아브라함은 약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 
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게 알아갈 때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게 될 때에 아브라함 
과 그의 아내 사래는 하나님 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거기에 있지 않습 
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꺼나 거기에 매이지를 않기를 바라 

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래를사라로바꾸십니다. 또한하나님께서는그가자신의 약함을 인 
정했을 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계 

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높 

은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게 늦게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 
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발고 있다는 것과 강한 
신뢰가 있다는 것흘반중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아브리합g 이01'끼는 여끼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 

말 많01 보께 도l었습니다， Of브라합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하나닝을 전적 

으로 신로l하는 모습01 아니었슐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인 L껴하λl면서 Of브랑 

을 Of브리합으로 만드시는 모습은 저의 마음αl 소망을 갖꺼l 합니다， 하나닝깨서 

나αl께 하나님의 Of름다운 사랑을 깨닫께 하시고 하나닙과 합꺼/ 살Of7f도록 만드 

실 것01리는 소망을 갖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포끼하"1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 

로 만드신 하나닝깨l서 우리를 믿음의 사랑들로 만드실 것이라는 껏은 너무나 확실 

한 사실입니다， αl수님의 십자7f 대속 사역으로 하나닝깨서는 저효lαl꺼l 확증하셨 

습니다l 口R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연단시구l시는 하나닝g 사랑이 있으므로 당대 

하께살수 잊l습니다(청댄1부회원 충0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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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귀 옥 (집사， 1교구) 

유외숙 성 

도! 지금쯤 

은 성도라 
는말이 익 

숙해졌겠 
죠?유외숙 

성도를전도 
한 데는참기 

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오래 
전 강후남 성도를 전도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아시다시피 강후남씨는 책 
을 팔고 있지요. 우리 막내딸이 일어 강 
사를 하다가 강후남씨를 알게 됐습니 
다. 그렇게 우연히 강후남씨를 전도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은 강후 
남씨를 통하여 유외숙이라는 귀한 영혼 
을또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아주 
희한하지요. 강후남씨에게 찾아갈 때 
웬지 4영리를 가져가고 싶었답니다. 확 
신하건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외숙씨를 
만나게 되리라고는상상도못했던것이 
지요. 예수님을 너무도 잘 받아들이는 
유외숙씨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 
신 영혼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유외숙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이 안 믿 
는 집안이니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2살 난 상훈이 

ιiP.Jι원11]1려g톨 

끝없는사랑 

한희 승 (12교귀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도와주신 

성도님들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몸 상태가 몹시 안 좋답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교통사 
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교 
회도 못 갈 정도입니다. 그런 저를 에스 
더 12지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더 127-1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가정에 더욱 건강과 하나님 
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법니다. 부족한 
저에게 2년동안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 
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히 유재춘 권사님과 김영희 집사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 
해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 은혜 하나 
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시는 날동안 오직 주 
님의 일을할수있게해주시옵소서 전 
에바다부 예배를 참석하곤 합니다. 에 
바다부 예배를 드릴 때면 행복함을 느 

낌니다. 농아인들의 찬양과 표현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제가 섭 
기던 에바다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농아인들이 하나님께 수화로 찬양 드리 
는 것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을드립니다. 

를 데리고 임신까지 해서도 열심히 새 
7딱부에서 성경공부하며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유외숙씨는 축복 받은 
영혼입니다. 부디 12월에 순산하길 바 
라고 그 아이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섭 
기며 축복받기를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닌지 8년 가까이 되었어도 

별로하는 일 없이 세월을보낸 것같았 
습니다. 그리고 왜 더 젊을 때 못 믿었 
을까 후회도 됐습니다. 더 젊어서 믿었 
다면 많은 일을 했을 댄데 ... 하구요. 유 

외숙씨는 젊어서 믿을 수 있으니 축복 
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오직 영흔 구원에 

관한 것이었지요. 기도하다 보니 말씀 
증거하고픈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믿는 영흔들을 위해 눈물어린 기도 
를 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눈물 

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전도라는 큰 일을 하시게 하시는 하나 
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셔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 
음을새삼깨닫습니다. 

톨믿활뀔 

5교구고질종정도 일단퇴원 
했습니다. 완쾌된 것이 아니니 꾸준 

한 기9} 필요합니다 감찌수 잡 
샤 암 종양으로 집에서 요양하다 
가다시강남시립병원으로들어갔 

습니다. 갑광효 정도 간 경화로 

치료중입니다. 기도 해 주십시오. 

7교구 정범용 정도 아직 골수 
가 맞는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기 

도해주십시오. 

8교구 김용선 정도 간 말기 
환자로 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상태 

가 악화 되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공홍판죠 권샤 시신경 
염증 때문에 현재 한쪽 눈이 실명이 

신데 다른 한쪽으로 전이가 되어 위 

험하다고 합니다. 두 눈이 실명 되 

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9교구 신근민 학생 골유종 

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 

다 

명~f.와 자DH!2I 아쯤울 보고 

근생하는갯01 

얼마나 Of를다운지요， 

원로·은퇴·장기근속자 

(원로) 
권사 

1444 김옥래 560 장기욱 586 정춘수 

112 최경복 

(은퇴) 
안수집시 

79-251 마숙전 980 주열호 

권사 
3472 궁회복 80.259 김금순 3674 김말선 

1887 김복혜 83-137 김분식 2702 김선화 

86-610 김영애 60 김희자 81-781 나선예 

1692 남은주 105 민은혜 818 박영신 

870 서양순 870 오덕회 2271 윤화숙 

321 이남수 159 이상덕 79-336 이연순 

2258 이인경 2m 조덕순 636 진회순 

8ü-{)52 최선옥 4547 최정이 1715 펼기복 

324 한경옥 1941 한순원 

서리집사 

741 김연준 909 키。( ‘j ;:::-T 

1256 서길원 잃용58 서영수 

3049 신병권 2190 양창식 

2463 이덕노 3567 이상태 

82θ70 장원익 92-510 정인식 

81-235 한용호 96-730 고란희 

90-226 권종순 83-249 김경복 

92-158 김정환 94-56 김태임 

95-1446 박봉남 81-768 박옥선 

91-1203 원복례 92-1040 이병선 

91-302 이순덕 91-716 이옥순 

80-701 장신자 88-3쟁 정순옥 

90-853 홍신자 86-577 황병숙 

(장기근속) 

30년 
서리집사 

4491 김두원 

25년 
서리집시 

1958 변영배 

2368 송경수 

4783 유연길 

643 임용광 

3395 한경선 
2288 권정옥 

92-1646 김점례 

94-633 나금순 

5223 백순례 

84-219 이순남 

%깅34 임명자 

96-1032 최병연 

3791 김인석 쟁01 장석환 1971 정상주 

3464 임정자 

20년 
장로 

559 오진국 603 이병학 

권사 

969 김영숙 2460 김진만 60 깅희자 

2555 오덕회 488 임순심 525 조귀남 

636 진회순 324 한경옹 

서리집사 

1230 고문진 4946 김동안 741 김연준 

358 김재성 1835 김정표 1392 서경준 

3291 손정익 2560 이성섭 4886 홍홍기 

4104 황일선 4835 김수자 79-267 박경자 

2386 전성실 2635 전정자 3165 최영희 

3쟁4 최정숙 3410 한경분 3883 홍문숙 

15년 
권사 

1462 김순 5048 김준자 1172 김희옥 

228 박영규 1999 박영자 1256 박인애 

1025 신순덕 622 안금옥 79-35 염이숙 

880 윤수원 79-330 이지영 1455 임선비 

최태회 4340 장현숙 167 전정숙 

서리집사 

1959 공창호 

82-7 김윤환 

2375 김정길 

3378 박영기 

1256 서길원 

4875 신정호 

81-385 이상용 

83-605 장영순 
3202 조영구 

82-648 허만선 

81-48 김금숙 

81-5 김동욱 

82-487 김일주 

80- 1여 김태연 

80-123 박영봉 

82-711 송한성 

82-600 이광국 
3821 이성실 

%깅23 정창원 

83-158 최성조 
2134 강옥회 

4119 김부영 

1809 

80-719 김성용 

1386 김장진 

81용46 류시태 

79-352 백남제 

82-212 송홍주 

4919 이병두 

527 이용호 

80-19 조경행 

84-538 최안옥 
81-999 구명숙 

81-902 김상인 

82-563 김순곤 2745 김승옥 80-28 김재순 

80-268 김정회 81-921 김종순 3065 김춘숙 

82-230 박영회 4499 박재옥 8ι15 송춘임 

4696 신영희 4115 신정숙 3199 심정례 

2819 오정남 4341 이금순 1345 이사복 

5231 이삼세 4813 이소규 81-506 엄정순 

81-1 25 장민화 806 장화숙 84-34 정길례 

4522 정진순 85-65 조욕주 1980 지아연 

798 지영순 82-212 진화자 84-169 차봉순 

4543 최순혜 80-465 한애현 83-330 허혜균 

10년 
목사 

90-1047 이홍성 

전도사 

90-1046 최지혜 3191 김정자 

인수집사 

3669 김영은 2333 박찬섭 

권시 
3161 권오순 195 김정순 81-781 나선예 

247 명정옥 3006 박순욱 4681 변성옹 

125 유병순 3376 유창순 1392 이말순 
559 이명자 4455 이미재 8ü-{)34 이영영 

325 이영자 80-810 이해수 2앙9 임경자 

4452 임옥환 579 장영저 1449 전성자 

80-99 정정숙 5329 최정옥 4547 최정이 

3200 한경숙 573 홍양례 

서리집사 

86-470 김규태 611 김남식 80-72 김명집 

89-613 김민채 84-740 김수연 89-87 김연태 

2844 김영길 85-873 김인솔 82-732 김인호 

88-287 김종성 3447 김종완 89-1161 김종태 

85-705 김진엽 84-1쟁4 김형종 89-1160 남용철 

89-591 문영규 80-424 민조식 87-437 박병선 

85-653 박주하 1968 변관재 80-41 송석주 

80-385 신현길 80-243 오세길 86-325 오순도 

84-190 윤재춘 90-67 이기찬 87-682 이두회 

89-230 이상복 3645 이상재 88-320 이석재 

8용989 이영남 89-582 이정구 82-41 이정섭 

89-1200 이종석 89-1275 이진규 86-24 이창회 

85-531 장상길 89-130 장석두 8용1 023 장영창 

8ι578 정대원 85-889 조석구 89-1073 지정록 

89-1460 최봉환 35 최숭철 4“4 최홍식 
87-91 펀무산 81정5 한용호 42π 황선구 

89-1206 황용조 86-126 강신순 88-760 강춘희 

86-178 고순덕 89-853 구수진 85-348 김경숙 

85-465 김경순 85-357 김남순 2372 김두연 

85-4 11 김명화 87-329 김미란 1550 김봉선 

85-640 김성회 89-416 김숙자 87-268 김순욱 

81-729 김순재 86-552 김 영미 8ι140 김 영숙 

86-248 김영옥 앓855 김영하 3303 김옥례 

89껴5 김옥순 87-833 김인덕 84-1137 김정숙 

83-617 김춘자 84-617 김춘자 87-215 김혜선 

86-455 김희선 79-186 김희숙 86-480 김희숙 

84-576 남혜숙 84-1236 류향란 88-20 문인란 

82-711 박순례 82-242 박영순 86-282 박영해 

86-449 박옥자 89-1275 박은숙 82-456 박춘자 

89-87 박현숙 82-128 백정숙 82-527 변예선 

83-45 서기순 85-562 서윤숙 81-1004 신정순 

87-118 신필식 84-66 안강옥 86-616 안행자 

80-61 양숭자 87-181 양영숙 82경1 양영회 

479 오세은 85-119 오인숙 85-514 오준분 

79-246 유명헤 754 유순원 87-407 유승옥 

8ι141 유영순 82-134 유옥련 87껴1 윤금자 

83-311 윤숙희 86-558 윤영자 86-539 윤이임 

82-482 윤향중 84-538 윤현숙 8ι750 이금자 

84-388 이늠이 84-56 이덕심 80-449 이영진 

90-67 이아연 87-147 이양헌 87-33 이영순 

없없 이영순 84-907 이영옥 88-127 이용례 

85-33 이정덕 2916 이홍순 81-1002 이회숙 

84-1189 엄신자 80-623 임정자 3829 임정회 

85-678 임홍숙 、 82-580 장선자 4422 장세복 

84-1288 장의경 86-306 정금순 84-394 정정근 

86-5없 정정금 87-59 정정순 88-10 정정희 / 

87-660 정찬실 89-753 정태영 85-113 조양덕 

84-1011 주순정 89-674 주순희 87-844 진영순 

86-383 채명혜 8용154 천상순 81 -654 최옥숙 

81-434 최인상 85-653 최재순 84-966 최정화 
88-119 최현숙 8τ540 하두연 82-614 한성회 

80긴 한영란 

직원 

89-1489 김병수 90-937 이금환 85-348 김창기 

90-762 정재운 90-930 조창선 , 99-252 김기찬 

91-270 오미경 90-985 김창복 3199 심정례 

79-257 문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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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원부 / 부장 오진국 장로 
실행위원 / 강옥자， 김용숙， 문연식， 서인회 ， 정운출， 강창식， 김용순， 문딱， 신광식 ， 이명숙， 

정인선(낭l，강철형，김윤석，박영엽，신광철， 이병영，정정자，곽노회，김정옥，박상대 ， 
신상수， 이성섭 ， 박정란， 구자남， 김창국， 박숭길， 신일순， 이수철， 정청길， 구재완， 
김혜경 ， 박옥림 ， 심정보， 이순자， 조태일， 권병철， 김혜정 ， 박은숙， 심효숙， 이인영， 
정 현， 권영애 ， 김홍곤， 박정순， 안은회， 이정훈， 조규호， 금호순， 김효정， 박종규， 
안정회， 이진모， 조종환， 김경순， 김희선， 박종철， 양선자， 이필순， 김경애， 나영실， 
박효지 ， 양희， 이 홍， 최쟁， 김계화， 남정애， 방수길，오챔(권l ， 이회자， 팽광현， 
김규석， 노정자， 배정숙， 우순성， 임우도， 한용배， 김달현， 도수자， 배춘식， 원길자， 
장영옥， 홍택기 ， 김성회 ， 통방용운， 백숙자， 윤석민， 정경자， 홍혜숙， 김송자， 마도원， 
변경심 ， 윤수원， 정명섭，노영환，김신경 l 문명애，서인애，이국회정상구， 이부성 ， 
검송곤， 김영록， 박애회， 안석현， 김형곤， 이수자 

2001년도 위원외 각 부장 및 실맹위원 명단 

예배위원회 

예배부 / 부장 한송규 장로 
실행위원 / 안노수， 손진성， 장길남， 안석현， 강진택 ， 신명성， 황인주， 권 철， 전용해， 엄기정， 안성영， 

안병호， 김은철， 김용도， 황기용， 박찬섭 ， 김홍기 ， 김해길， 정상구， 이호일， 안희정 ，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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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부 / 부장 장송규 집사 
실행위원 / 이상해 ， 정선현，김영길，동지현，임통개，김명숙， 이영환，이종원， 송근태 

의료선교부 / 부장 이종석 장로 
실행위원 / 안세현， 최민석 ， 김대황， 이세영， 박형근， 김지형， 김정회， 이유주， 백영자， 김혜원， 

갱인선i예， 김종희， 김윤수 

북한선교부 / 부장 최지윤집사 
실행위원 / 김문섭 ， 김신국，김인술，이지은，융종극，박병태 ， 박윤석，박영준，전웅잔，조금복， 

정태동， 최대환， 김숙희 

선교연구원 / 원감 김의철 장로 
실행위원/ 이영환，현준봉， 김석진，이복희，최 건 

지도 /송길환목사 
부지도 / 박태양， 김봉현， 민병윤， 오태규 

실행위원 /강려화， 김재융， 심예지， 이남숙， 이영환， 장순옥， 구영자， 김창환， 엄정섭 ， 이동호， 
이원섭，장숭규，구자의，김창환오경희， 이명숙， 이은하，국은미，김철수，오남경 ， 
이부성 ， 이인수，정의홍，권영진， 김현배，오통일， 이부용， 이종립 ， 정종수，권혜연， 
김형미 ， 오은주， 이상석， 이종원， 조금복， 김무진， 김흔정 ， 오지현， 이석봉， 이중환， 
채충원， 김석진， 박미련， 유영민， 이선우， 이창권， 채홍표， 김선옥， 박재임， 융유식， 
이성섭 ， 이칭L규， 최윤경，김성자，백희진， 윤해균，이성우，임영숙，추은희，김숭희， 
신재금， 윤해령 ， 이소규， 장명자， 하옥봉，김의진， 신지수， 윤효남，이쌍대，장상용 

국내외국인선교부 / 권명욕 장로 

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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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장 /윤성철장로 
실행위원 / 김철환， 정선현， 장송규， 문영규， 강만수， 이종훈， 김경회， 주순희 

홍보출판부장 / 이 형수 장로 
〈주간충현〉 편집국 

국장 / 이형수장로 

간사 / 양성연 
편집기자 / 엄정섭，엄혜원，권요셉，권향임 ， 김성화， 오지현， 이명하 

전도위원회 

전도부/ 부장 이하영 장로 
실행위원 / 박철구， 박필래 ， 소재철， 이인영 ， 이호일， 장철규， 양효민， 이순자， 안금자， 박정란 

뱀진도부 / 부장 황의만 장로 
실행위원 / 이호일， 안금자， 박정란， 교구연합회장 및 부회장 

원장 / 당회장 
부원장 /송환창 
교육연구원 / 원감 송환창 
성경연구원 / 원감 김은호 
유 아 원 / 원감조인제 
성장연구원 / 원강손 철 
전도훈련원 / 원감 이하영 
선교연구원 / 원감김의철 
충현장학회 / 회장 김광남 
충현경로대학 / 학감 이갑재 

재정위원회 

실행위원 / 진학래， 박종현， 김두원， 오규종， 황학규， 박문태， 박창서， 송영주， 강봉기， 조중광， 김진욱， 
이상호， 박남수， 전재룡， 김장영 ， 이 철，임순배 ， 마도원‘송두섭 ，박재인， 조영철 ， 김영권， 
신중식 ， 이재욱， 홍시오， 황용조， 박창근， 박병택， 조한종， 김연근， 구재완， 엄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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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서동석 ，김단용， 이형수 
지도 / 정해성 
지도 / 정해성 
지도 / 정해성 

실행위원 / 조석구 농어즌진도부 / 부장 김인관 장로 

지도 / 김동하 
지도 / 정현민 
지도 / 차병준 
지도 / 이준경 
지도 / 이종대 
실행위원(교사) / 허 형철， 김주분， 이형주， 신정순， 신희순， 김충자， 오말녀 ， 

강길례， 이정숙， 윤 배 ， 강두형 ， 정운환， 허종문， 이인영 

위원 / 김단용， 이형수， 황의만， 김구형 

실행위원 /소재칠 

선교행정부 / 부장 김영수 장로 
실행위원 / 김태식 ， 김현철， 권영진， 최은아， 김형곤， 정태동， 강만수， 이종훈， 전종익， 이영환， 

조문수， 최은경， 박종민， 임순록， 표왕열， 황석환， 장순양， 흥은영， 임선희 

중현진도대 / 대 장 한송규 장로 

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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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식 l 새가족 소개 

(토) 13:00 갈렬리흘 
4 전병길 군(전주석 목사， 조성자 사모의 

아들)과 박현주 앙(박찬성 안수집사， 
정영회 집사의 딸， 1교구)/ 23일(토) 
13:00 신설동 그리스도의 교회 

5 박인성 군(김선육 성도의 아들， 7교구) 

과 김지숙 양(김상현 성도， 이명자 권사 

의 딸) / 23일(토) 14:00 섬유샌터예식 
장 17충 

알림 일시’ 오늘 15‘% 
징소 ‘갈릴리훌 

4 찬앙위원회층회 
일시 오늘찬양예배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주소변경 

1 김명성 집사， 이재임 집사 

동대문구 휘경2동 43-66 휘경아파트 3 
충가호 
짧 2215-4509 

9 에스더 14지회총회 

일시 19일(화) 14:00 
장소 조영혜권사댁 1 빙승실 효띨 자막통역 봉사자 

(찬g뼈|배}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용사할 
한글자막통역 용At.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충현교회세혜교인 
문의 552-82oo(교환 224), 562-4872 

2, 시링부에서 차랑봉사자 구할 
1종 연허를 가지고 계신 차량봉사 자를 
구합니다 봉사시간은 주일 12:30-14:30 
입니다 

3， 권사전체교육안내 
일시 ‘ 20일(수) 수요1부 에배후 

장소 갈릴리흘 

4, 충현복지관 궐트교실 요배 
내용 ;궐트교실초급반 

일자 :1월3일부터 

시간 : 매주 수요일 9’30-11:30 
수강료 :3만원(월1만원) 
문의 : )64-4885(내선3빈) 

별 삐| 

남녀전도회 1 김판례성도 
(12교구 불광구역) /7일 별세 ， 9일 장례 

2 윤장환성도 
(윤해균 집사의 부친， 임회순 집사의 시 

부， 2교구 양지구역) / 11일 별세 ， 13일 

장례 

3， 김포경성도 
(윤학진 집사의 어머니 ， 8교구 긍호3구 
역) / 11일 별세 ， 13일 장례 

4 오윤근성도 
(박희숙 집사의 남편， 4교구 한일1구역) 
/12일 별세 ， 14일 장례 

1 바울 5지회총회 

일시;오늘 1 5:00 

장소 ‘교육관 212호 

2 바울 1 0지회총회 

일시 : 23일(토) 18:00 
장소 . 무진장숨불갈비(997-4244) 

3 바울 11지회총회속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에다니흘 
4 바울 14지회총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장소:교구모임장소 

5 베드로 5지회월례회 

일시 : 23일(토) 19‘00 
장소 ’ 서울뚝배기(예치과 골목) 

6 베드로 1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영아부실 
7 한나 1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영아부실 

8 루디아 7지회총회 
일시 : 19일(화) ]]:00 
징소 , 이연실 집사댁 (4잃05(1) 

결혼 

1 김선길 군(김규영 성도， 주문옥 씨의 아 

들)과 이경아 앙(이재균 집사， 최명초 
집사의 딸， 7교구)/19일(화) 13:00 갈릴 
리흘 

2 조장래 군(조인체 장로， 박정순 권사의 

아들， 2교구)과 이미희 앙(이충일 씨， 
장양임 씨의 딸)/ 21일(목) 12:30 갈혈 
리훌 

3 김대인 군(이온순 권사의 아들， 1 3교 

구)과 김윤례 앙(정순금 씨의 딸)/ 23일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18일(월)새벽기도회후 

징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얘| 화요새벨|도호| 
일시 : 19일(화) 새벽기도회후 
장소’베다니훌 

3 권사회총회 

남녀전도부하반기 
회계감싸싫시 

1‘ 감사실시기간 12월 첫주일부Ej 12월 마 

지막주일까지 

2 검사실시 장소 ‘ 전도위원회실 

'11월 중에 회껴l강샤를 받은 전도회는께외 

쩌|칙얼빔싸전촬영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λL극4T닙Ai 인 도지 

1058 최영순 청년2부 정귀옥(1 ) 1071 보~~y 19 사랑부 

1059 강관욱 6 바울 이원춘(6) 1072 윤성원 19 사랑부 
1060 김우영 6 베드로 장정희 (2) 1073 최아름 19 사랑부 

1061 김효숙 6 루디아 장정희(2) 1074 류동호 19 사랑부 
1062 박은자 6 에스더 이숙희(2) 1075 황정현 3 청년부 
1063 나병옥 12 청년2부 이봉남(4) 1076 T 。r2딘r서 。 19 사랑부 
1064 박정애 5 청년2부 이지은(5) 1077 허진호 19 사랑부 
1065 김경훈 19 청년1부 이영봉(8) 1078 김종환 19 사랑부 

1066 양혜선 19 청년1부 1079 이효진 19 고퉁부 

1067 정인관 19 사랑부 1080 오유진 19 고퉁부 

1068 김아영 19 사랑부 1081 김경성 3 요한 
1069 윤종민 19 사랑부 1082 김희찬 19 대학부 
1070 하준호 19 사랑부 

@촬영 대상 : 얘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 999년 12 

월에 임명받은 2뼈년도 남 여 서리집새1 931 

년 이후 출생재 2000년 12월에 입명받은 2001 

년도남 여서리집사 

@ 촬영 기간 11월5일(주일}부터 12월24일(주일씨지 주일만 

촬영 

@ 촬영 시간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분 사이에 방문하 

여촬영할것 

@ 촬영 장소 선교관 408호 홍보실 

@주의 사항 ‘ 찰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정색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않음 

영상 충현교회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률파꿇훌훌훌펄뀔뭘톨.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 

제나복음의 진리를선포하는정결한통 

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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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 들 ] 

‘심E미 · 심E희’자매를소개합니다 -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심은미 자매가 예수닝을 믿게 된 동 
신교위원장 기획위원 

오진국 이병학 
기는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 때 도움을 탁이부징 재3교얽{원징 

주셨던 어느 집사닝을 통해서이다. 그 엄필성 강모용 

분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구 징년3부징 새기즉부장 

원의 확산과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게 
남선우 서통석 
재1교육위원장 딩회부서기 

되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직장을 갖 문홍구 조인제 

게 되었고 이모 친구의 소개로본교회 1드。1닙-자。 O뺀찬g때징 

에 참석하게 되었다. 동생 심은희 자매 김천채 이창호 

도 교회로 인도하여 새가족부 집회에 나 
짧루O씬S때징 g밴2부징 

박영식 김광남 
란히참석하고있다. 진도위원징 재징위원징 

이하영 박인건 

‘양진명’ 성도를 소개합니다 재17교구징 재13교구징 

안종욱 최명환 
째정위원 유년부징 

아내와 자녀들 모두 충현교회에 다니고 있 최기홍 이갑재 

지만 양진명 할아버지는 절에다 이름을 올린 제11교구징 재15.교구징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 이정우 김단용 
잉D뉴엘친S때징 중등1부징 

설이셨다고 한다. 몸이 불편하시던 중 목사님 
한송규 김영수 

의 심빌L을 받아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5 X응S?ιT닝x。， 선교위원 

제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며 말씀도 열심히 원웅철 이형수 

배우고계신다. 
중등3부장 징년1부징 

김구형 최윤덕 
유지부징 

흔댁정 (새가족부 통신원JI 이태식 정태두 

최성현 

• 우|임목사 

김은호 노광헌 
교구위원징 딩회서기 

윤인현 최대원 
선교위원 제2교육위원장 

오정헌 이 훈 
예배위원징 진앙위원징 

정운석 김영길 
재8교구장 재 16교구징 

김종구 최무길 
유이부장 g밴1부장 

차신득 김재명 
깅A꿰원장 행징위원징 

이종석 윤성철 
I뻐교구징 기획위원징 

김인관 이병옥 
제6교댐 지 3교구징 

임무천 이종섭 
고등부 징 기브;:1엘진S따{장 

진홍용 전홍렬 
빼때부징 세9교구장 

황영일 손 철 
세4교구장 영어교육부장 

정홍식 김환기 
선교위원 신홍기징부징 

안동현 황의만 
소년부장 대혁부징 

이계인 박덕양 

박홍규 권영욱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숭수 정현민 김똥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l 교육목사 정준희 한숭일 
l 협동목사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 렬 정은희 
이집트 수리남 수 딘 

허용구 권영일 추진희 
르왼다 수딘 스리랑카 

l 협력선교사허요셉(이집퇴 강기엽(수딘) 
l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l 교정전도사 박양덕 

멘뺀관디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111 오전11:00 본당 

(책l외국어용AJ용역예애) 
IV 오후 1 이X외국어용시용역빼)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B영해않Ii::e 9:00 a.m 길켈리휠Gah1æ뻐)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오전 11:00 U 오후 7:00 본당 
금요징회 오후 7:00 본당 

새역기도회 오전 5:00 본당 


